
힐라맨과 이천 명의
젊은 용사들
제 34 장

암몬 백성들은 다시는 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

약속했습니다. 그들은 니파이인들과 가까이에 살았으며

니파이인들의 보호를 받았습니다.

앨마서 53:10~12

암몬 백성들의 젊은 아들들은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들은

니파이인 군대를 도와 자유를 위해 싸우기를 원했습니다.

앨마서 53:16~17

이천 명의 청년들은 그들의 나라를 지키기로 했습니다. 그들은

힐라맨이 저들의 지휘관이 되어 주기를 원했습니다.

앨마서 53:18~19

힐라맨과 다른 니파이인 지도자들은 암몬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

깨뜨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.

앨마서 53:14~15

암몬 백성들의 적들이 니파이인들을 공격했을 때, 암몬 백성들은 그

약속을 깨뜨리고 니파이인들을 도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.

앨마서 53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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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청년들은 모두 씩씩하고 용감하며 강했습니다. 그들은 또한

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

지켰습니다.

앨마서 53:20~21

힐라맨은 이천 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싸우러 나갔습니다. 힐라맨은

그들을 아들이라 했고 그들은 힐라맨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.

앨마서 53:22; 56:46

힐라맨의 아들들은 싸워 본 경험이 없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.

그들의 어머니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면 그분이 도와

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.

앨마서 56:47

힐라맨과 그의 군대는 레이맨인들을 상대로 여러 번 싸움을 했습니다.

이 청년들은 힐라맨의 모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.

앨마서 57:19~21

그들은 용감히 싸워서 적들을 멀리 쫓아버렸습니다. 싸움이 끝나고

나서 힐라맨은 아들들 중에 죽은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을

알았습니다.

앨마서 57:2 2, 25

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. 힐라맨은 매우 기뻤습니다. 그는 이 청년들이

하나님을 믿는 강한 신앙으로 인해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을

알았습니다.

앨마서 57:26~27




